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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현중, 일본 B.리그 시즌 베스트5·아시아특별상 수상

등록 2026.05.29 22:56:27

[서울=뉴시스]일본프로농구 B.리그 시즌 시상식에서 아시아특별상을 수상한 이현중. (사진 = B.리그 공식 X 캡처) *재판매 및

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김희준 기자 = 나가사키 벨카의 일본프로농구 B.리그 우승에 앞장선 한국 남자 농구의 간판 이현중이 리그 베스

트5에 선정되고 '아시아쿼터 선수상'도 품에 안았다. 

이현중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5~2026시즌 B.리그 시상식에서 베스트5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. 

이현중은 팀 동료 스탠리 존슨, 도미나가 게이세이(홋카이도), 재럿 컬버(센다이), D.J.뉴빌(우쓰노미야)과 함께 베스트5로 뽑

혔다. 

2025~2026시즌 나가사키에서 뛴 이현중은 정규리그에서 평균 17.4득점 5.6리바운드 2.7어시스트로 활약했다. 3점슛 성공

률(47.9%)과 최다 3점슛(187개)에서도 1위를 휩쓸었다. 



이현중의 활약 속에 나가사키는 정규리그 서부지구 1위에 올랐다. 

이현중은 플레이오프(챔피언십)에서는 7경기 평균 19.4득점 6.7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쳐 나가사키의 창단 첫 우승을 견인했

다. 챔피언십 최우수선수(MVP)도 이현중의 차지였다. 

이현중은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아시아쿼터 선수에게 주는 '아시아특별상' 수상자로도 호명됐다. 여기에 3점슛 성공률 1

위 상도 받았다. 

시상식에서 3점슛 성공률 상을 받은 뒤 이현중은 "이것은 팀의 상이라고 생각한다. 팀원들이 스크린을 해주고, 좋은 패스를 전

달해준 덕분에 슛을 넣을 수 있었다"고 소감을 밝혔다. 

아시아특별상을 수상한 후에는 "이 상을 받아서 영광스럽다. 팀원들과 감독님, 나가사키 팬들에게 감사하다"고 말했다. 

올 시즌 B.리그 최우수선수(MVP)로는 뉴빌이 선정됐다. 뉴빌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평균 19득점 6.4어시스트 5리바운드

의 성적을 냈다. 뉴빌은 세 시즌 연속 B.리그 MVP에 등극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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